
LCD패널, 가격 담합으로 “홍역”
AUO,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유죄평결 … 정보교류 만남 해명

세계 4위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생산기업인 타이완의 AUO가 가격담합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

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3월13일(현지시간) LCD 생산기업들과 공모해 컴퓨터 모니터와 TV

등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가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UO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평결을 내렸

다고 타이완 중앙통신(CNA) 등이 전했다.

배심원단은 AUO의 행위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AUO 등과 가격담합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는 기소를 피하기 위해 2011년 12월 배상에 합의한 것으

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은 AUO 경영진이 가격 협의 등을 위해 60차례 이상 다른 회사 관계자 등과 만난 증거가 있으며,

미국 소비자 등에 안긴 추가 부담이 수십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AUO에 대한 벌금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UO는 “정보교류를 위한 만남을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하겠다고 밝혔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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